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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직속‘모두의나라위원회,

충청에서 지역순회 대미 장식 

-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주요 인사 임명장 수여.

- 13일 출범 이후 호남, 영남, 수도권, 강원 거쳐 충청에서 조직 다지기 마무리

-“충청은 균형발전의 심장, 균형발전은 민주당의 핵심가치. 모두의나라위원회가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위원장 고영인, 이하 위원회)가 제21대 대통

령 선거를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지역 조직 결집을 매듭지었다. 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2

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신부동 포스코더샵빌딩)에서 충청권

에서 활동 중인 주요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충남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문진석 의원(재선, 충남 천안 갑)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대상자 등 50여 명이 운집해 활기를 더했다.

‘모두의나라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겨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슬로건인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서 명칭을 따왔다. 김 지사

의 대선 경선 캠프를 총괄했던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가 본선 국면에서는‘모두의나라위원회’

의 위원회를 이끌며 민주당 원팀 실천의 첨병으로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출범을 알린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조직을 다져왔다. 15일 

광주를 시작으로 16일 전북, 20일 부산, 21일 대구, 24일 경기, 26일 강원 지역을 거친 후 오늘 

충청을 마지막으로 조직 정비를 마친 것이다. 충청지역은 전국 민심의 풍향계로 꼽힌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당내 경선 이후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었다. 모두 



동지들 덕분”이라고 말한 후“충청은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지사 모두 연고가 있는 지역이다. 

극단적 갈등을 지양하고 나라의 균형을 잡아온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에 이룬 통합의 정신을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하자”고 제안했다.

문진석 충남 상임선대위원장은“모두의나라위원회가 민주당의 길을 넓히고 있다. 진정한 민주

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퍼포먼스로 갈등과 분열 극복, 통합과 비전 정치 실천의 의지를 다지며 행사를 마

무리했다. 

행사 종료 직후 고영인 위원장은 천안 중앙시장 일대의 지역유세에 나서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심장이다. 균형발전은 민주당의 핵심가치다.”이라며“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4기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완성된다”고 호소했다. 유

세를 마친 후 고 위원장은 중앙시장 소상공인과 인사를 나누며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끝)    

-행사사진 별첨-








